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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날이어린이신문

     오토바이를 훔쳤지만 풀려난 중학생❚  

  

 얼마 전 경기도 양주시에서 누군가 오토바이를 

훔쳐 간 일이 있었어요.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

니 13살 중학생이었어요. 경찰은 학생을 그냥 

풀어줬어요.

 풀어준 이유는 학생이 너무 어리기 때문이에요. 

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미성년자와 성

인으로 나눠서 처벌해요. 만 19살보다 어리면 

미성년자고, 19살부터는 성인이죠. 범죄자는 감

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는데, 

미성년자는 아예 벌을 주지 않거나 벌 대신 ‘보

호처분’이라는 것을 내려요. 봉사활동을 한다거

나, 교육을 받는다거나,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거

나, 소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 생활하는 거죠.

 미성년자를 봐주는 이유는, 아직 어려서 사회의 

법과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. 다시 잘 가

르치면 잘못을 반성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

으니까요. 만약 어려서부터 처벌을 받아 ‘범죄자’

로 찍힐 경우,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

다고 해요.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처벌보다는 잘 

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 거죠. 

 미성년자 중에서도 0~9살은 ‘형사미성년자’라고 

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 물론이고 보

호처분도 내리지 않아요. 그보다 나이가 많은 만 

10~13살은 ‘촉법소년’이라고 하는데, 처벌은 안 

내리고 보호처분을 내려요. 즉 13살까지는 처벌

을 받지 않는 거죠. 14~18살은 큰 잘못은 처벌

을, 작은 잘못은 보호처분을 내려요.  

 최근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춰서 12살까지

만 봐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. 촉법소년들

이 ‘어차피 나 벌 안 받아.’라고 생각해서 나쁜 

짓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처벌을 해서 막자는 

거예요. 또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예전보다 점점 

더 심해져서 벌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어요.

 하지만 반대하는 주장도 많아요. 다른 나라에서 

어린 나이부터 처벌을 해봤더니, 아이들의 범죄

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. 효과

도 없이 처벌하는 것보다는, 아이들이 죄를 짓지 

않게 미리 더 잘 돌보고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

한다는 주장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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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해력쑥 오늘의단어

 범죄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는 것.

 소년원 법적으로 죄를 지은 미성년자를 따로 보호하면서 바르게 교육시키는 시설.  

                 성인은 큰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지만, 미성년자는 소년원에 가요.

 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나 특정 기관이 벌을 줌. 

독해력쑥 다음중틀린것은무엇일까요?

① 0~9살은 형사미성년자, 10~13살은 촉법소년이라고 한다.

②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.

③ 14~18살은 어떤 범죄든 처벌을 받지 않는다.

④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.

독해력쑥 사람들이촉법소년나이를낮추자고주장하는이유는
무엇일까요?

① 아이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

②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

③ 모든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

④ 보호처분이 너무 많아서

표현력쑥 어린이가죄를지었을때감옥에보내는것과잘
타일러서가르치는것중어떤것이더좋다고
생각하나요?�이유도적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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